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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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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할당표본을 한 강현정(2012)의 데이터 111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회참여는 
경제활동 77.7%, 자원봉사활동 27.0%, 여가활동 79.3%로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가 상당
히 낮았다. 그러나 노후 사회참여 의향은 경제활동 80.9%, 자원봉사활동 76.7%, 여가활동 82.2%로 고른 분포를 보였
다. 둘째, 현재 사회참여를 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에도 사회참여를 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참
여를 하지 않으나 노후에는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55.8%,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70.6%, 여가활동의 경우에는 66.5%였다. 셋째, 현재 사회참여여부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의 가장 강력한 예
측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지속성의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으며, 노후 삶의 만족도에 중요 변수로 알려진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orecasting factors of baby boomer’s social participation desire. For this 
purpose, I utilized Hyun-Jung Kang(2012)’s data whose 1,115 sample were collected based on residential area 
and gender.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7.7% of baby boomers are actually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27.0% in volunteering activities and 79.3% in leisure activities. 80.9% of baby boomers 
hav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fter retirement, 76.7% in volunteering activities after 
retirement and 82.2% in leisure activities after retirement. Seco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after retirement, those who are currently having social 
activities turn out to have higher intention to participate social activities after retirement. Those who wish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lthough they don’t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currently, turn out to be 55.8% 
for economic activities, 70.6% for volunteering activities and 66.5% for leisure activities. Third, whether they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turns out to be most compelling forecasting factor for the desire 
on social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continuity theory. and 
proposed that you need from the preparation of Middle - aged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important social 
variables known as old age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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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간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2010년 현재 총인구 대비 
14.6%(약 721.5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노년
기에 접어드는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24.3%[1]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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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거대한 노인집단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베이
비붐 세대의 기대여명은 55년생이 2010년 현재 26.51년, 
63년생은 37.31년으로[1] 대략 30년 정도의 기간을 퇴직 
이후에 보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최소 30여
년간 퇴직 후 수입, 연금, 건강비용, 노후 케어, 노후사회
참여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이후의 인생 또는 노년기의 의
미를 지금의 노인과는 달리 생각한다[2,3]. 베이비붐 세대
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교육수준도 높아 퇴직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는 세대이다. 이에 따라 노년기 여가생
활, 문화생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4,5,6]. UN, WHO,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참여를 고령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을[3] 고려하면, 증가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효과적
인 전략은 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년기 
사회참여와 관련된 연구[7-15]가 상당수 진행되었다. 이
들 선행연구들은 노년기의 사회참여의 실태를 파악하였
고, 노년기 사회참여가 노년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국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상당수 발표되었으나, 이들의 사회참여, 
사회활동 등과 관련된 연구는 별로 없다. 본 연구와 관련
되는 연구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행동[16], 여
성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준비[17], 베이비붐 세대와 
마켓팅[18],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19] 등이 있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나 노후준비계획에 관한 연구[19,20]에서
도 이들의 경제적 측면과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지 사회
참여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과 그들의  사회 인
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대표적으로, [21,22])가 발
표되었고,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는 사회참여
가 중요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
떠한 사회참여를 할 것인지 혹은 중년기부터 어떻게 준
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그간 발표된 사회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7-15]
는 주로 현재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참여에 관한 연
구가 몇 편 있다. 그러나 [23]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의 변수로 사회참여를 다루었다는 제한
점이 있고, 또한 [24]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포괄

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
나 직접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15,33,34]을 종합해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
는 있으나 노년기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크게 봤을 때 경제적 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을 
포함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급과 무급의 활
동, 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하위 
유형의 구분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단
순히 노년기 사회활동의 총체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제
한점이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의 하위유형을 정의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연구에 따라서는 사회참여의 한 유
형인 경제적 활동, 자원봉사, 사회활동, 교육활동, 여가활
동 등 어느 한 두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5,23,29,30-32]는 베이비붐 세
대(또는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중년층)의 여가활동이
나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등 사회참여의 어느 한 측면
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Maier 
& Klumb[14]는 활동적 여가, 건강관련활동, 독서, TV 시
청, 사회활동(대면대화, 방문, 전화통화) 등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자원봉사활
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참여에 관한 지속이론에서는 개인의 성향과 중년기
에 수행했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중년기와 비슷한 역
할을 노년기에도 지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년기 
사회활동이라고 보았다[25]. 현재의 활동이 노후의 활동
으로 이어진다[26]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활동이론에서도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가능한 한 오래 중년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활동적이어야 하며[25,27], 사회참여의 범위가 클수록 노
후의 생의 만족 또한 높다[28]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활동에 관한 활동이론과 지속성 이론에 
근거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가 노후의 사
회참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서, 개인
적으로는 중년기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가 노인이 되기 전에 그들의 노후 사회참여를 위해 어떠
한 준비를 해 가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657

둘째, 선행연구자의 개념을 종합하여 사회참여의 조작
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의 사회참여를 
2인 이상의 공식적․비공식적 단체에서의 참여활동으로, 
경제활동, 자원봉사, 여가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작
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즉, 돈을 버는 경제활동과 남을 
위한 봉사활동, 자신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하위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교육활동의 경우 선행연구
[35,36,37]를 토대로 여가활동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자
원봉사는 남을 위한 활동이나 여가활동은 자신을 위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구분 점을 두었고 이와 같은 맥락
에서 교육활동을 여가활동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혼
자 하는 활동이나 가족과의 행사는 제외하였다. 가족 역
시 비공식적인 단체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
회’의 개념을 좀 더 협의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대
상으로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 실태 및 
노후 사회참여 의향을 파악하고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
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의 자료

본 연구는 [38]의 데이터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이 데
이터는 [38]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베이비붐 세
대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조사된 데이터이다. 설문 내용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욕구조사를 위해 현재와 노후의 경제활동, 자원
봉사활동, 여가활동, 교육활동에 관한 실태와 욕구 파악
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경제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및 여가활동의 참여여부와 노후 참여의향 관련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38]은 전국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사회참여
욕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
시(시 단위), 농촌(군 단위)에 거주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H대학교 재학 중인 사회복지계열 학생 50명과 석․
박사과정 학생 5명, 각 지역의 거주 공무원 5명을 조사원
으로 하였다.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문항에 대한 설명을 
조사원이 한 후, 직접 설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되
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8월30일부터 2011년 10월20일

까지 약 두 달간으로, 1,200부가 회수된 데이터이다. 베이
비붐 세대의 연령이 맞지 않는 경우, 무응답이 많은 경우 
등 통계 자료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115부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사회참여실태

현재 사회참여 실태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
십니까?,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의 3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2.2.2 노후 사회참여 의향

노후 사회참여 의향은 ‘노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
이 있으십니까? 노후에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
십니까?’의 3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2.2.3 노후사회활동참여 필요성

노후사회활동참여 필요성은 ‘노후 경제활동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노후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3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필
요하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2.2.4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 
종교, 거주지, 가족동거여부, 건강상태, 수입, 직업을 사
용하였다.

2.3 분석방법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빈도
분석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교차분석을 통
하여 현재의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
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을 파악하
였다. 

2.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베이비붐 세대는 남녀 비율과 거주지 비율이 고른 편
인데 이는 성별과 거주지에 따라 할당표본을 했기 때문
이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59년 출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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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 between Baby Boomer’s Current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after 

Retirement

Classification

Intention on Economy 

Activity after Retirement X2

Yes No

Currently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n=1091)

Yes 745(87.8) 104(12.2)

123.349
***

No 135(55.8) 107(44.2)

Classification

Intention on Volunteering 

Activity after Retirement X2

Yes No

Currently 

Participating in 

Volunteering 

Activity

(n=1094)

Yes 274(93.2) 20(6.8)

61.278
***

No 565(70.6) 235(29.4)

Classification

Intention on Leisure 

Activity after Retirement X2

Yes No

Currently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y

(n=1088)

Yes 743(86.3) 118(13.7)

47.947
***

No 151(66.5) 76(33.5)

*** p<.001

39.6%, 1960-1963년 출생자는 60.4% 분포되어 있어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다소 많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52.08(2.51)세이다.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92.6%, 배우자가 없는 베이비붐 세대가 7.4%로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 48.8%와 
대졸이상 38.4%로 고졸미만 12.8% 보다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많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핵가족이 전
체의 2/3가량을 차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의 건
강상태를 ‘중’ 59.5% 혹은 ‘상’ 32.4%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으로 인지하는 경우
가 70%이상이고, 가정의 월 소득은 평균 501.78만원이
다. 직업은 사무관리/전문직이 38%정도로 가장 많지만 
판매/서비스직과 무직, 농립어업/단순기능직도 대략 20% 
수준이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을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봤다(Table 1). 

먼저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경제활동은 77.7%가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활동 27.0%, 여가활
동 79.3%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제
활동참여의향은 80.9%,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은 
76.7%, 노후여가활동참여의향은 82.2%로 현재 사회참여
에 비해 노후 사회참여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Table 1] Baby Boomer’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 

Classification N %

Economic Activity
(n=1102)

Yes 856 77.7

No 246 22.3

Volunteering Activity
(n=1106)

Yes 299 27.0

No 807 73.0

Leisure Activity
(n=1115)

Yes 884 79.3

No 231 20.7

Economic Activity after 
Retirement

(n=1102)

Yes 891 80.9

No 211 19.1

Volunteering Activity after 
Retirement

(n=1096)

Yes 841 76.7

No 255 23.3

Leisure Activity after 
Retirement

(n=1088)

Yes 894 82.2

No 194 17.8

3.2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 간의 관계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Table 2).

현재 경제활동 참여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87.8%가 노후경제활동참여 의향이 있으며, 현재 경제활
동에 참여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 중 44.2%가 노후경제
활동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경
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노후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55.8%로 과반수가 넘는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93.2%가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베이비
붐 세대 중 29.4%가 노후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에는 참여하
지 않으나 노후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70.6%로 2/3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93.2%가 노후여가활동참여 의향이 있으며,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 중 33.5%가 노
후경제활동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
재 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노후에 여가활동에 참
여할 의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6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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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recasting Factor of Baby Boomer’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fter Retirement         (n= 1,115)

Economic(1=yes, 0=n) Volunteering(1=yes, 0=n) Leisure(1=yes, 0=n)

B Exp(B) B Exp(B) B Exp(B)

Constant -.865** -2.713 -4.301

Gender(If male=1)

Age

Have Spouse? (If with Spouse=1)

Academic Background (If college graduate =1)

Religion(If with Religion=1)

Residential Area(If Metropolitan=1)

Together Living Family(If with Spouse=1)

Health Condition

Living Standard

Monthly Income

Job(If with Job=1)

.662

-.051

-.306

-.575
**

.197

-.100

-.092

.165

-.035

.000

-

1.939

.951

.736

.562
**

1.218

.905

.912

1.179

.966

1.000

-

-.417

-.024

.369

.415
*

.365

.023

-.191

.255

-.132

.000

.612*

.659

.976

1.446

1.515
*

1.441

.977

.827

1290

.876

1.000

1.845*

-.510

.014

.202

.509
*

.345

.318

-.116

.350*

.132

.001

.668*

.600

1.015

1.224

1.664
*

1.411

1.374

890

1.419*

1.141

1.001

1.950*

Currently Participating (If yes=1)

Necessit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 

1.486***

.947***

4.418***

2.579***

1.396***

1.041***

4.037***

2.832***

.942***

.460***

2.566***

1.585***

chi-square 170.996
***

173.503
***

84.208
***

Nagelkerke R
2

.285 .273 .153
*p<.05, **p<.01, ***p<.001

Remarks) In case of economic activity, as ‘if having a job’ is same factor as ‘currently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if having 
a job’ was not included as an independent factor. 

3.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

측요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사회참여활동의 예측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경제활동참여의향, 노
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 노후여가활동참여의향별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현재의 사회참여여부, 그리
고 노후 사회참여필요성을 투입하였다(Table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경제활동참여욕구 예측모형은 
Chi-square= 170.996(p=.000)로 유의했으며, 설명력 
Nagelkerke R2 = 28.5%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경제
활동참여의향은 대졸이하인 경우, 현재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경제활동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노
후경제활동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
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현재소득활동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경제활동참여의향이 4.418배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욕구 예측모형
은 Chi-square= 173.503(p=.000)로 유의했으며, 설명력 
Nagelkerke R2 = 27.3%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자원
봉사활동참여의향은 대졸이상인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자원봉사활동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현재자원봉사활동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노후 자원봉사활동참여 의향
이 4.037배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여가활동참여욕구 예측모형은 
Chi-square= 84.208(p=.000)로 유의했으며, 설명력 
Nagelkerke R2 = 15.3%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여가
활동참여의향은 대졸이상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
여가활동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노후여가활동참여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
을 보인 변인은 현재여가활동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노후 여가활동 참여의향이 2.566
배 높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
생을 대상으로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 
실태 및 노후 사회참여 의향을 파악하고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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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회참여실태를 보면, 경제활동은 77.7%, 

자원봉사활동 27.0%, 여가활동 79.3%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사회참여 의향은 경제활동 80.9%, 
자원봉사활동 76.7%, 여가활동 82.2%가 참여 의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제활동의 경우 [39]이나 [40]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과 유사하지만, 노후경제활동참여의향에서는 [41]에 
비해서는 8%정도 높고 [42]에 비해서는 8%정도가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
고 있으며 노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수혜 세대이기는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적고 사회보장이 불안정
하다. 또한, 세대 간 불평등과 자녀세대에게 지탱할 수 없
는 빚더미를 안게 한 책임이 있는 세대[43,44]라는 미국
의 지적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높
은 노후 경제활동 의향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
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경우는 자원봉사비율이 대
략 3-17%로  나타난 선행연구[29,34,38]나, 노후자원봉사
의향이 대략 12%-50%였던 선행연구[30,40]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료수집에서의 차이로 보
이며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의 경우 선행연구와 직접적인 비
교가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하위유형별로 
참여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와 비교분석이 어려우
나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노후에도 여
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의 삶을 위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이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경우 현재의 참여 실태와 노후참여의향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자원봉사의 경우는 현재
에 비해 노후 의향이 거의 3배수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 개인에게는 퇴직으로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며, 상실되기 쉬운 자신
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자신이 사회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갖게 해주는[45,46]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 높았다[47]는 결과를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자원봉사활동참여 의향을 사회
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
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의 사회참여
로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을 놓쳐서는 안되지만, 자원봉
사를 통한 사회참여의향이 급증함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은 논의의 뒷 부분에서 다루었다.

둘째, 현재 사회참여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
를 보면 현재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에 참여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에도 참여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참여를 하지 않으나 
노후에는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활동 55.8%, 자원봉사활동 70.6%, 여가활동 66.5%라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노인층과는 달리 노년기를 자
기실현 기회 또는 제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48].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자의 주체이자, 다양한 
소비의 적극적 주체로서, 높은 소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
할 것이며 노년의 삶을 위해 부족하긴 하지만 1988년 국
민 연금 도입과 함께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연금 수혜층
이기도 하다[49].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및 소비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현
재는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노후에는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
서 노후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역시 노년
기의 경제적 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을 위한 재교
육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참여하지 않으나 노후에 참여하
기를 위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이들이 
노후의 사회참여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노년기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바라보
는 자신들의 시각과는 달리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년기 우울감, 고립감 등이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사회참여욕구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사회참여를 하고 있
는 경우, 노후사회참여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노후경제활동, 노후자원봉사활동, 노후여가활동 참여 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영향변인이자 생계 및 
사회와의 연결고리로서의 의미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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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업유무는 노후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과 여가활동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노년기의 일과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가 긍정적
이라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베이
비붐 세대의 지속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보완적 일자
리 창출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학력의 경우 사회참여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결
과를 보였다. 즉 대졸이상일 경우 자원봉사와 여가활동의
향은 높으나, 경제활동의향은 낮았다. 이는 초졸 및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이 
높다는[50]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고학력일수
록 노후 자원봉사참여 의향이 높으며[31,41], 중고등학교 
졸업이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높다[51]는 연구결과
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 여가활동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 중 
32.4%가 건강상태가 ‘상’이거나 ‘중’이라고 응답하여 건
강상태가 좋은 노인의 여가활동이 높았다는 [5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현재 사회참여여부가 노후 사
회참여 의향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52]은 삶에
서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들에게 유용했던 
대처전략이나 활동, 사고방식 등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청년기 때에는 자신의 개성과 다른 사람과의 관
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표현하고, 중년기가 되면 
이러한 자신의 정체감에 근거해서 활동과 역할을 선택한
다[26]. 노년기가 되면 대다수의 사람이 사회적 활동의 
수와 참여했던 시간을 줄이지만 이는 일생을 통한 ‘선택’
에 근거하게 된다[25]. 

이와 같은 지속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에는 
청년기부터 중년기를 통한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
에 유용했던 사회적 활동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참여여부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이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
자[45,52]도 지속성의 원리가 직업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참여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이라는 그 간의 선행연구를 
고려해 보면, 노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조건들
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정체감이
나 자신의 직업조건, 자신의 선호 등에 적합한 사회참여
활동이 무언인가를 일생을 통해서 스스로 관찰하고 선택

하고 실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선택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하는 한
편 우리사회의 중년에게 적합한 사회적 활동과 프로그램,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
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첫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
들의 실제 완전 은퇴연령은 남성 평균 71.2세, 여성 평균 
67.9세로 기업의 정년퇴직 시점과 실질 은퇴연령의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서구에서 관찰되어왔던 ‘징
검다리 직업 (Bridge Job)’이나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같
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의 은퇴시점에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24]. 또한, 퇴직 
후 희망하는 경제활동 형태는 ‘현 직장에서 새로운 형태
의 근무’가 46.2%로 현재 직장에서 퇴직 후 같은 직장에
서 형태만 바꿔서 계속 근무하거나 재취업 되기를 원하
고 있다[23]. 정상적인 은퇴연령 이후 같은 직업에 종사
할 수 있지 않는 한 노년기의 고용은 어려운데 이는 직업
구조에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52]. 

따라서 현재 경제활동여부가 노후 경제활동참여 의향
에 가장 예측력 있는 변수라는 점,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근로구
조에 대한 예측,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같은 직장에
서의 재고용 바람 등을 고려할 때, 기업차원에서 현재 고
용시장에 남아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같은 직장에서의 
계속고용이나 재취업의 기회 제공, 시간제 근로 등을 적
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보면 현재의 자원
봉사여부가 노후 자원봉사의향의 가장 예측력 있는 변수
이지만, 앞서 살펴본 본 연구에서 현재의 자원봉사참여비
율에 비해 노후자원봉사참여의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
려하여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만
이 아니라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 의향이 있는 집단을 선
별해 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교
육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자원
봉사의 영역이 ‘여가활동분야(문화해설 등)’ 46.4%, ‘복
지분야(요양원 방문 봉사 등)’, ‘교육분야(저소득층 학생 
지도 등)’ 11.6% 등[23]인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욕구에 
적합한 자원봉사영역을 개발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도 그러하지만 특
히 청장년시기의 여가경험은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특징
이 있다[3]. 즉, 노인은 과거에 참여했던 여가활동을 중심
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53]. 그
런데,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이 지속적이
긴 하나 바라는 여가활동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즉,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2013

662

40대와 50대의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32]는 현재 예
비노년층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으로 휴식․낮잠이 75.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1~2년 후 근미래에는 하
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영화․음악회․연극관람에 대한 바램
이 52.3%로 가장 높았다. 또한 60세 이상 노년에 하고 싶
은 여가활동으로는 산책․약수터가기가 68.8%로 가장 높
았다. 따라서 노년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
는 참여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는 전체
의 30%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후에는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대
략 80%선이다. 둘째. 노후 사회참여 의향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현재 사회참여여부이다. 이는 사회활동의 이
론 중 지속성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노후의 
삶의 만족도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진 사회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년기
부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할당표본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후 사회참여 의향
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서 현재 사회참여여부라는 점
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지속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노후의 삶을 위한 제언을 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의 개념의 정의에 있
어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에만 초점을 둠으로서 다
양한 가정 내 활동이나 개인적인 활동을 고려하지 못하
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가정 내의 가사활동이나 손주돌보
기, 친인척간의 관계 맺기 등은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경
제활동이자 자원봉사활동이며 여가활동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
동에 주된 초점을 둠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에 관해 파악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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